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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한미사이언스의 대약진”…영업이익 24% 증가

1분기 매출 3537억 원…영업이익 336억 원-순이익 423억 원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리매김…각 사업 부문 확연한 성장세

<한미사이언스 2026년 1분기 잠정 경영실적>
*단위=억원/연결기준
	구분
	2025년 1Q
	2026년 1Q
	증감

	매출
	3322
	3537
	6.5%

	영업이익
	271
	336
	24%

	순이익
	244
	423
	73%



(2026년 4월 30일) 한미그룹 컨트롤타워이자 사업형 지주회사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김재교)가 내실 있는 성장세를 이어가며 그룹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537억 원, 영업이익 336억 원, 순이익 423억 원을 달성했다고 30일 잠정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4%, 순이익은 73%라는 가파른 상승폭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은 주력 사업인 의약품 도매 부문(온라인팜)과 자체 헬스케어 사업을 비롯한 그룹사의 고른 성과다. 온라인팜은 ETC 중심의 국내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4억 원 증가한 2,9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핵심 사업의 견고한 성장과 더불어, 북경한미약품의 영업이익 상승에 따른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대폭 개선됐다”며 “사업형 지주회사로서의 역량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그룹의 컨트롤타워를 넘어 자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컨슈머헬스 등 사업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헬스케어 사업 부문의 의료기기 파트는 가딕스와 써지가드 등 주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두유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아우르는 컨슈머헬스 부문 역시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비롯해 제이브이엠 등 핵심 계열사 간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이끌어내며 그룹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는 한미사이언스가 그룹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실적은 한미사이언스가 그룹의 지주사로서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자체 수익을 직접 창출하고 성장하는 사업형 지주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헬스케어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끝>

■ 자료 문의 : 남예주 차장 (02 410 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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